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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47년부처님오신날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 부처님의지혜와자비가

온세상에충만한날이되기를바랍니다. 

불교가이땅에정착한이래부처님의가르침은우리의역사와정신에큰 향

을끼쳐왔습니다. 개인에게는참된삶의지침이되었고, 나라에는위기극복과

새로운도약의중요한원동력이되었습니다. 

최근이라크전이끝나가면서세계의관심이한반도로집중되고있습니다. 북

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은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

것입니다. 이를바탕으로우리는‘평화와번 의동북아시대’를향해새로운도

약을준비하게될것입니다. 이를위해참여정부는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특

히 15일로예정된한·미정상회담에서저는부시대통령과이문제에대해진지

하게협의할것입니다. 

또하나의중요한과제가있습니다. 우리사회의갈등과분열을치유하는일입

니다. 특히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집단 이기주의’와 이로 인한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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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깊은‘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200만미주동포여러분모두에게각별한안부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워싱턴 기념사업회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빛내주신미국정부와각계의지도자여러분께도축하와감사의말 을

드립니다.

지난한세기동안우리재미동포사회는그야말로기적같은발전을이룩했습

니다. 비록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땀과 눈물, 그리고 용기와 불굴의 도전정신으

로오늘의눈부신성공을일구어냈습니다. 그러기에그열매는더욱값지고아

름답습니다. 충심으로찬사와경의를표합니다.

저는 지난해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뜨거운 격려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

다. 지금저와참여정부는‘평화와번 의동북아시대’를열어가기위해최선

을다하고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맞는한·미동맹관계의굳건한발전을위해

서도미국정부와함께긴 히협력하고있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그래서반드시여러분과후손들이자랑스러워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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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선진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도반드시풀어야할숙제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욕심을 버린 가운데 중생을 위한 해탈의 세계를 추구하셨습니

다. 우리는나자신을고집하기보다는모두를위해대화하고타협하는자세를배

워야합니다. 이를바탕으로원칙과신뢰가살아숨쉬는투명하고공정한사회를

만들어가야합니다. 그것이오늘우리가되새겨야할부처님의가르침입니다. 

‘가족을 부처님처럼’, ‘이웃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올해 봉축 표어에 담긴 뜻

처럼 서로 존중하고 크게 화합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불자님들의 정진과 기원

을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부처님오신날을봉축드리면서 부처님의대자대비가온국민과함

께하시기를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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